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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을 엎어놓은 모양의 맞배지붕, 9개의 기둥 위에 올린 건물, 대들보와 서까래, 지

붕 마감재까지…. 

 

1600년 전 아라가야 사람들이 만든 집 모양 토기〈사진〉가 경남 함안에서 완벽

한 형태로 출토됐다. 두류문화연구원(원장 최헌섭)은 "함안 말이산 고분군 북쪽

에 있는 45호분을 발굴 조사한 결과, 기원후 400년쯤에 만든 집·배·등잔 모양 토

기와 동물 모양 뿔잔 토기, 말갑옷, 투구 등이 발견됐다"고 28일 밝혔다. 

 

집 모양 토기(높이 19㎝)는 맞배지붕을 올린 고상(高床·마루를 높게 올린 형태)

가옥을 본떠 만들었고, 대들보·도리·서까래 등 우리 전통 건축의 주요 부재들이

정확히 표현됐다. 용도는 술주전자로 추정된다. 연구원은 "지금까지 국내에서 출

토된 집 모양 토기 20여 점 중 출토지가 명확한 것은 6점뿐"이라며 "아라가야 고

상건물의 구조와 형태 복원에 중요한 자료"라고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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